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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부도와 정책의 오류"
중소기업청이 정식 발족, 사업 수행에 고초를 겪고 있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에게 한가닥 희망을 안겨

주고 있다.

국내 중소기업들은 그동안 정책적으로나 금융재정면에서 깊은 설음을 수없이 당해왔다. 공장을 설립

하거나 확장 또는 이전하려면 수없이 거쳐야 하는 행정과정은 말할 것도 없고, 공무원들의 구박은

헤아리기조차 힘들 것이다. 이것 묻고 저것 따지고 이트집 저트집에 사업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 한

두번 가져보지 않은 중소기업 경영자는 없을 것이다. 

어디 그 뿐인가. 사업자금이 필요해 은행문을 두드리면 문턱에서 발길로 차이기 십상이고, 쥐꼬리

융자에도 담보는 필수품이다. 그러다 보니 은행돈을 호주머니돈 같이 쓸 수 있는 대기업들로 부터

흘러나온 사채를 얻어쓸 수 밖에 없는 것은 필연일 것이다. 

특히, 대기업들로 부터 받는 설음과 고초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이다. 온갖 정책적 지원이나 금융

재정적인 특혜를 다 누리면서 납품대금 지급을 2달, 3달 심하면 7 ~ 8개월씩 미루기 일쑤이다. 그것

도 현금이 아닌 3 ~ 4개월짜리 어음을 지급하면서 말이다. 이것까지도 양호한 편이다. 하여튼 납품에

서 수금까지의 과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보통 제품을 개발하거나 개발된 제품을 하청생산하게 되면, 이것저것 트집잡는 것은 일상화되어 있

고, 설혹 납품하였다 하더라도 이핑게 저핑게 대면서 납품서에 도장 찍기를 미루기 수차례 거친 다음

에야 정식 납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즉 대기업의 담당자에게 잘 보여야 하도급도 받을 수 있고, 대금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명절

과 휴가철을 잊어서는 중소기업 사장 자격이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중소기업 명의의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만들어 뇌물을 받쳐야 하는 상황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원료가격이 오르면 대기업들은 두말없이 즉시 가격을 올리면서 거부하노라면 수급

이 타이트할 때 보자는 협박에 시달려야 하고, 원료가 인상에 따라 제품가격을 인상할라치면 대기업

들이 동의해주지 않음은 물론 하청을 바꿀 수도 있다는 또다른 협박에 시달려야 한다. 하청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인상분의 60~70%, 심하게는 2 0 ~ 3 0 %만 반영할 수 밖에 없는 지경이다. 

최근 들어서는 대기업들이 원가절감을 통해 경영을 내실화한답시고 납품가격을 일방적으로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해와 사업을 그만 두어야겠다고 하소연 하는 중소기업인들이 많이 늘고 있다. 대기업들

의 기침소리만 들려도 감기에 걸려야 하는 것이다. 

중소기업들이 견딜 수 있는데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 그래서 부도를 낼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중소기

업을 억누르고 있는 것이다. 90년대 들어 부도를 낸 중소기업수가 매년 1만개가 넘고, 95년에는 1만

4 5 0 0개의 중소기업이 부도를 냈다고 한다. 경기는 호황이었는데, 망해가는 중소기업은 늘어만가는

것이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

원인을 따져보면,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결국은 중소기업정책 부재, 금융기관으로 부터의 소

외, 대기업의 횡포, 기업 스스로의 자구노력 부족 등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을 가장 아프게 하고, 중소기업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정부정

책 및 금융정책으로 부터의 소외일 것이다. 대기업의 횡포는 아무리 외쳐보아도 하루아침에 해결될

사안이 아니고, 자구노력 또한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즉 기술개발이나 품질향상을 소홀히 해 대기업으로 부터 홀대받거나, 자구노력이 부족해 부도를 내

는 기업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중소기업 스스로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고, 정책적 금

융적 지원만 원활하다면 성장할 수 있는데도 정부의 정책적 지원 결여에 따라 발전하지 못하는 경우

가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중소기업에게는 중소기업이라는 이름으로 설음을 당해야 하는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것이다. 중소기업청이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업무가 바로 정부가 저질

러온 대기업 편향적이고 중소기업을 무조건 홀대하는 정책적 오류를 바로 잡는 일일 것이다. 



그것은 중소기업을 사랑하고,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제대

로 평가할 때 가능한 일이고, 그러할 경우에만 진정한 의미에서 중소기업 육성책이 나올 수 있다고

믿는다. 

중소기업 부도, 그것도 흑자도산이라는 믿기지 않는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애정있는 중소

기업 육성책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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